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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까지만 해도 러스트벨트(낡은 산업 지역)로 몰락하는 듯했던 경주에 최근 투자 활기가 돌고 있다. 울산
에 있는 현대차 완성차 공장에 제품을 납품하는 부품사들이 전기차 부품 생산을 위한 새로운 기지를 이곳에 구
축하고 있다. 울산과 가깝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관련 기반시설이 구축되고 있어 경주가 ‘미래차 기
지’로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자동차 열에너지 관리 솔루션 기업 한온시스템은 경주 외동읍 냉천리 3만3000㎡(약 1만평) 규모 부지에 전기차 
전용 열관리 시스템 공장을 건설했다. 지난 9월부터 가동된 이 공장에서 생산된 히트펌프시스템, 냉각수밸브어셈
블리 등은 현대차 울산공장에 공급돼 E-GMP(현대차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반의 ‘아이오닉 5·6·7′과 제네시스 
전기차에 탑재된다.

지난 9월 가동을 시작한 한온시스템 경주 공장에서는 현대차 전기차에 탑재되는 열 관리 부품을 생산한다./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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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온시스템 공장이 있는 외동읍 산업단지(산단)는 경주 내 최대 규모 산단으로, 2000여개 업체가 입주했는데 대
부분이 자동차 부품(금속·기계 포함) 업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 분위기는 썰렁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의 
생산량이 줄면서 상당수 부품사가 일감을 확보하지 못했고 문을 닫는 곳도 늘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가 터지
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

그런데 올해 들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현대차의 전기차 생산이 확대되면서 관련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이 속속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대원강업 계열사인 대원정밀은 외동 모화산업단지에 제네시스 전용 공장
을 증축 중이다. 제네시스 전기차에도 들어가는 시트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새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다.

시트 부품사 현대엠시트도 이곳에 친환경 시트 부품을 위한 새로운 제조 설비를 짓기 위해 투자에 나섰다. 현대
엠시트는 앞으로도 경주 공장에 투자를 확대해 주요 생산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경주시 투자정책 실무를 담
당하는 이정호 주무관은 “얼마 전까지 투자 상담 요청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 전기차 부품 관련 공장 설립 문의
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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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경주에 잇달아 공장을 설립하고 나선 것은 울산과 인접한 입지 덕분이다. 입
지로만 따지면 완성차 공장이 있는 울산이 최적이지만, 울산은 과포화 상태라 사실상 공장 건립이 불가능한 상
태다.

최근 경주에 공장을 건설한 한 부품사 관계자는 “울산에는 큰 공장을 세울 부지도 없지만, 인건비가 너무 높아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며 “경주 외동은 현대차 공장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고 투자 환경이 나쁘지 않
아 부품사들이 생산 기지로 삼기 좋은 곳”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장이 있는 곳은 경주이긴 하지만, 주요 
문화재가 있는 시내와는 거리가 있고 생활권으로 보면 울산과 더 가깝다”라고 덧붙였다.

외동 산단에서 7번 국도를 타고 울산 공장까지 가는 거리는 15㎞ 정도다. 경주시에 따르면 7번 국도 확장 작업



이 이어지고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주 외동~울산 농소 도로가 뚫리면 접근성은 더 개
선될 예정이다.

해외에 지은 공장을 국내로 들여오는 리쇼어링(국내 복귀) 부품사들도 경주를 찾고 있다. 현대차와 전기·수소차용 
신소재를 개발하는 일지테크는 중국 공장 규모를 줄이는 대신 경주에 새 공장을 짓기로 했다. 시트 제품을 생산
하는 디에스시 역시 경주에 110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기로 했다. 디에스시는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었는데, 
경주에 새 공장을 지으면서 국내로 복귀할 예정이다.

경주를 찾는 전기차 부품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경주시도 미래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경주 외동 산업단지 내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1차 
부품업체와 달리 시제품 제작이나 테스트 설비가 없는 2~3차 부품업체를 위한 지원 센터다. 경주시 측은 “미래
차 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경주시가 미래차 클러스터 혁신도시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
다.


